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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벽 조용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화재. 위기의 순간에 어느 퀵플렉서의 빠른 판단이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. 제주의 밤을
지켜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퀵플렉서 우성식 님의 하루를 영상으로 만나 봅니다.

“여보세요, 거기 쿠팡이죠?” – 아파트 협회장

“네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” – 쿠팡

“새벽에 저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는데 쿠팡 기사님께서 직접 불을 끄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새벽에 저희를 구해주신 영
웅을 꼭 좀 찾아주세요!” – 아파트 협회장

https://news.coupang.com/archives/61611/


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퀵플렉서 우성식 님
“안녕하세요. 제가 그때 화재 진압했던 우성식입니다.

그날 새벽에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요. 1층에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. 전등에서 합선이 돼서 밑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. 소화기를 얼른
찾아서 화재를 진압하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죠.” – 우성식 님

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퀵플렉서 우성식 님의 아들
“우리 아빠 상도 받았어요!” – 우성식 님 아들



“그때 제가 도지사님 표창을 받았는데요. 제 인생에 처음 받아본 거라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집에 애가 둘이다
보니까 낮에 애들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야간 근무를 선택했거든요. 낮에 아빠랑 있으니까 좋지?” – 우성식 님

“응, 좋아!” – 우성식 님 아들

“지금 주 3회를 하고 있는데 몸도 편하고 벌이도 괜찮아요.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물어보거든요. 퀵플렉서 어떻게 신청하는지.
그래서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요.



야간 배송하면 정말 조용하고 차도 안 막히고, 정말 저한테 딱이거든요. 그리고 저기 바다 좀 보세요, 바다 좀. 이거 제주도에서만
볼 수 있는 거거든요.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.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요.

항상 이쪽(화재 현장)을 마지막 배송으로 오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쪽 올 때마다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잘했다는 느낌? 오늘 하루도
끝났네요. 이제 내일도 파이팅하고 열심히 해야죠.” – 우성식 님



아파트 주민들에게 온 문자 메시지

[안녕하세요. 주민 대표입니다. 기사님 찾아 주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.]

[기사님 오실 때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?]

“기사님 감사합니다!” –아파트 주민들 다 같이



“오늘 정말 얼떨떨하기도 하고 주민분들이 너무 감사의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 것도 없는데.. 편지도 보내주셨는데 이거 읽
고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거든요. 저희 아이들한테도 뿌듯한 아빠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.

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제주의 밤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” – 우성식 님

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, 오늘도 쿠팡 퀵플렉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를 이어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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